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례 수녀입니다. 1990년도에 입회하여 1999년에 종신서원을 

하였습니다. 1남 6녀 중 다섯째 딸로 태어나 자란 부끄러움을 참 많이 타는 아이

였습니다. 레지오 활동을 하면서 성소에 대한 꿈을 키웠고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양성자 때 친구 수녀님이 가져다 준 책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 그리기 시작해 좋

아하게 되었고 지금도 가끔씩 그리고 있습니다. 소나무의 영원성이 마더 씨튼이 

사랑하셨던 영원과 연결되어 요양원에서 사도직을 할 때 어르신들의 죽음을 통해

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본당과 노인요양

원에서 사도직을 하였고, 간호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인 은

혜학교 보건실에서 일할 때 시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후 조금씩 배우면서 시를 쓰는 것이 가슴 뛰는 일

임을 체험하게 되었고 평소에 감정기복이 많았던 자신을 시적 감수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2015년 관구간 은사와 선교체험 프로그램을 통 

해 에콰도르 선교를 꿈꾸었는데 하느님의 허락

하심으로 선교지에서 4년의 시간을 보내며, 그 

시간을 제 수도여정의 선물과 자양분으로 소중

하게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본원에서 내부사도직을 수행하며 주

방에서, 전례의 아름다움과 자연 안에서, 공동체 수녀님들 안에서 기쁘게 생

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작용해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말씀처럼 어린 시절 힘들었던 

순간에도 하느님은 저를 인도하고 계셨고, 이 모든 것들이 시의 소재가 되어주고 하느님 앞에 다시 서

게 하는 은총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를 통해 상처 많은 세상에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고픈 꿈을 

간직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다녀온 해외선교사 귀국 프로그램 소감을 담은 한 편의 시와 

제가 그린 소나무 그림을 나누며 제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이 살아 춤을 추다  

신비한 안개를 헤치고 들어가/ 크레파스와 종이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다/ 

때론 미풍으로 때론 세찬 바람 타고/ 타임머신의 옷을 입자 시간의 언어들이 일어선다/  

꿈틀 꿈틀 말들이 살아난다// 

가슴에 고인 호수의 일렁임이 폭포수 되어/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 맘껏 쏟아내고/  

무겁게 닫혔던 돌들이 치워지자/ 희망찬 빛이 자리를 잡는다/ 

어둡고 곰팡내 나는 칙칙한 동굴에서/ 나오너라, 나오너라// 

그를 위한 기도에 숙연해지고/ 그에게 내미는 손길에 마음이 헹구어진다/ 

그냥 옆에만 있어도 전해지는 천리 향 마음 길/ 아,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등 뒤에 토닥토닥 ‘사랑한다 힘내라’/ 맑은 기도가 알알이 박혀 춤을 춘다/ 

나는 너로/ 너는 나로 스며들고/ 너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선다/  

선물 같은 시간 여행에 숨을 불어 넣는다/ 살아나라, 살아나라// 

내 삶의 자리에 내려 앉아/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의 가슴에 뿌리 내려 생명을 키운다/ 씨앗이 되어라, 씨앗이 되어라// 

감사의 실타래 하얗게 뽑아 올려/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그물에 내어 맡기며

/ 어제를 날리고 오늘을 꼭꼭 심는다/ 선물이 되어라, 선물이 되어라 



 Hello! I’m Sr. Park Sun-Rae. I entered the community in 1990 and professed 

perpetual vows in 1999. Born as the fifth daughter among one boy and six 

girls, I was timid as a child. Serving as a member of the Legion of Mary in my 

parish, my dream of becoming a sister grew and I entered our community. 

When I was in formation, one of my group brought me a book with a pine tree 

illustration. I fell in love with pine trees and began to draw them for myself. 

Still now, I paint sometimes. The pine tree's symbol of eternity reminds me 

constantly that Mother Seton loved so much throughout her life. And it helped 

me experience God through the death of the elderly at the nursing home where I ministered. God 

was waiting for me there. I worked in several parishes and nursing homes. My major is Nursing. 

While working at Eunhae School for the disabled as a school nurse, I became interested in poetry. 

Since then, writing and learning poems makes my heart beat and nourishes my sensitivity.  

  Through the 2015 IECM program experience, I dreamt of a foreign mission in Ecuador, and 

God permitted me to spend four years 

there. Coming back home now, I cherish 

my time there as the gift and nutrition for 

my religious life. Now I live joyfully at the 

Provincial House, ministering at inner 

apostolates such as assisting in the kitchen, 

liturgy, and enjoying the beauty of all the 

surrounding nature and community life.  

 Like the words of Romans,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God…" God always guided me amid difficult times in my childhood. And those hardships 

became the materials of my poems. I cannot help to confess that everything is God's grace. With my 

drawing of a pine tree and the poem below expressing my return home from Ecuador, I will finish 

my introduction. Thank you! 
 

The Picture is Alive and Dancing! 

Breaking through the mysterious fog / Chatting and whispering between crayons and paper 

Sometimes on the wings of a breeze or sometimes a strong wind; 

 wearing the clothes of a time machine, the languages of time rise. 

The wriggling words come alive. 

The rippling of the pond in my heart becomes a waterfall 

 I pour out out all the words that I couldn't speak out before. 

When the heavy stones are removed / A hopeful light takes their place 

From the gloomy, musty, and dark cave: “Come out, come out!” 

Solemn is my prayer to Him, hands reaching out make my heart clean 

Just being side by side delivers my heart a thousand miles,  

the journey of the heart. Ah! That's it, that's it! 

Patting my back, “I Love you! Take courage!” my prayer of a clean heart is dancing along 

We soak into each other / I rise again holding your hand 

I breathe into the gift of the journey “Live! Live!” 

Landing in the place of my life / becoming another story 

It takes root in His heart and nurtures life: “Become a seed, be a seed!” 

Pulling out a white thread of gratitude / giving myself to the net of Him who says, "Follow me!" 

Yesterday flys by the wind, plant today. “Be a gift, be a gift!” 


